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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준헌 칼럼] 밝고 긍정적인 인상 심어주는 ‘치아미
백’
By 김은애

어느 때보다 극심한 취업대란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. 이렇

게 취업은 갈수록 힘들어지는데, 물가는 치솟고 수입은 없으니 최후의 수단으로

무리하게 돈을 투자해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.

성형수술을 통해 콤플렉스 극복이나 세련된 외모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

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 시술받는 것은 바람직하

지 않다. 그보다 쉽고 빠르게 외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아미백을 꼽을

수 있다.

면접관들 앞에 섰을 때 환하게 웃으며 깨끗하고 반듯한 치아를 보인다면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

길 수 있을뿐더러 본인 스스로 자신감을 얻게 되니 면접 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. 만약

면접 일정이 촉박하게 잡혀 있다면 단 1회만으로도 치아가 하얘지는 특수 광선 미백 추천한다.

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은 “자신감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효과이기 때문에 구직

자들에게 하얗고 청결한 치아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”고 말하며 “한 번의 미백 시술 후에는 간단

한 터치업 만으로도 하얀 치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험많은 치아미백 전문가

의 조언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좋은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”고 전했다.


